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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으로나 연구 영역에서나 비가시적 존재였던 영상

번역가의 일상과 번역 과정,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번역가를 둘러싼 곁텍스트

(paratext)1)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사회학적 연구이다. 영상번역계는 피라미드 구

조로 다양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무수한 무명의 번역가들이나 자원봉사자들, 팬

번역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편 그 대척점에는 영상번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

는 극소수의 개봉 영화번역가들이 있다. 번역가의 위상이 높고, 의식이 있으며, 

활동도 활발해야 본인과 주변에서 관련 곁텍스트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김순미 2014; 임진 2023; 유한내 2013; 전현주 2009), 영상번역계에서는 개봉

영화 번역가들이 가장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어 관련 곁텍스트가 생성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봉영화 번역가 중에서도 최근 가

1) “곁텍스트성(paratextuality)은 주네트(Genette)가 제안한 개념으로 전통적으로 작품으

로 간주되지 않았던 문학 작품을 둘러싼 모든 것을 서술하기 위한 개념이다”(윤미선

2020a: 161). “곁텍스트 중 번역문과 한 책으로 묶여서 구성된 곁텍스트는 ‘주변텍스

트(peritext)’, 번역문과 한 책으로 구성되지 않고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진, 즉 번역서

밖에 존재하는 곁텍스트를 ‘바깥텍스트(epitext)’라고 한다”(박선희 20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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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언론의 조명을 받는 황석희 번역가 관련 곁텍스트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번

역가 개인뿐 아니라 영상번역계의 중요 주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대중문화 번역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발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황석희 번역가는 영상번역가들의 ‘직업적 정점’이자 ‘메이저리그 진출’이라

고 할 수 있는 개봉 영화번역가 중 한 명이다. 그는 <데드풀>, <스파이더맨>,

<킹스맨>, <엑스맨> 등 메가 히트작 시리즈를 비롯한 각종 영화에서 소위 말하

는 ‘초월번역’2)을 통해 관객 지명도를 얻었다(이해림 2022. 8. 5.). 원작의 개성

과 한국어 말맛을 동시에 살리는 번역으로 마니아들에게 ‘믿고 보는’ 번역가로

통하며(김호이 2022a. 10. 1.; 허윤희 2022. 7. 23.) 수퍼 영웅물 <데드풀> 번역

으로 “번역가 상 줘야 한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이태훈 2020. 9. 16.; 허윤희

2022. 7. 23.). 

황석희는 번역가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라 정의되는 “번역가의 비가시성

(translator’s invisibility)”(Venuti 1995)을 넘어선 인물이다. 임진(2023)에 따르면

기자, 편집자, 비평가, 독자 등 외부인이 바깥텍스트를 통해 번역가 또는 번역

에 대해 언급하거나 기술한 내용은 그 자체로 해당 번역가의 가시성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는데(127), 황석희의 경우는 인물 소개, 인터뷰, 개인 소셜미디어

분석, 번역한 영화 홍보나 각종 행사 참석 등을 담은 관련 영상과 기사가 넘쳐

난다. 그동안 번역가와 관련된 바깥텍스트의 부족으로 이 분야 연구가 힘들었

던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높은 인지도로 다양한 관련 텍스트가 존재한다는 점

에서 그는 좋은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황번역가는 소셜미디어 활동

포함 관객과의 직간접적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남긴 온라인 텍

스트와 활동 기록이 많다. “불가시성(invisibility)3)은 번역작에 대한 역자의 책

임감 및 윤리의식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 좋은 번역작 생산의 전제조건

에 역자의 가시성을 반드시 포괄”(전현주 2009: 213)해야 한다는 면에서 관객

과 활발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황석희 번역가는 좋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황석희 번역가는 영화뿐 아니라 뮤지컬, 카툰, 뮤직비디오, 

2) “외국어 원문의 뜻을 훼손하지 않고 현지 문화권의 느낌이 살아나도록 의역한 경우

를 칭찬하는 표현”(김경훈 n.d.)

3) 본고의 다른 부분에서는 “번역가의 비가시성”(Venuti 1995)을 썼으나 이 부분에서는

전현주 연구자가 쓴 용어인 “불가시성”을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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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등 각종 장르의 번역을 하고 있고 영화와 연극 대사 각색에도 참여하는

등 문화콘텐츠 장르와 활동을 넘나들며 작업을 하고 있어 한 명의 번역가를 통

해 영상번역뿐 아니라 대중문화 번역계 전체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황석희 번역가에 대한 보도 기사와 인

터뷰 기사 등 바깥텍스트를 검색한 후 다음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

째, 영화번역가를 둘러싼 바깥텍스트는 어떤 내용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둘

째, 영화번역가와 그를 둘러싼 생태계는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2. 선행연구 분석

2.1 번역가 연구

통번역학의 패러다임이 “사회학적 전환”(sociological turn)을 하면서 통번역

학 연구의 관심이 텍스트를 넘어서 텍스트를 생산하는 번역가와 통역가의 주체

성(agency)과 통번역 행위에 담긴 사회적 요소로 확대되고 있다(Angelelli 2014: 

1). 번역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확장되는 가운데 체스터만(Chesterman)은 번

역학 내의 새로운 하위 연구 분야로서 “번역가 연구”(TranslaTor Studies)(2009: 

13)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번역사회학을 번역의 사회학(sociology of 

translation), 번역가의 사회학(sociology of translators), 번역 프로세스의 사회학

(sociology of translating) 등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 중 본 연구의 주제와 관

련된 ‘번역가의 사회학’과 ‘번역 프로세스의 사회학’ 관련하여 체스터만은 다음

과 같은 주제를 제시하였다. 

번역가의 사회학: 문화별로 다른 여러 장르 번역가의 지위, 급여, 업무 조

건, 역할 모델, 아비투스, 전문 번역기관, 인증 시스템, 번역가의 네트워크, 

저작권, 성적 취향/성별/권력관계가 번역가의 업무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언론에서나 문학 작품의 주인공으로서 통번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이 직업

에 대한 공적 이미지를 포함하여 번역 관련 공적 담화, 수필/인터뷰/역자

후기 등을 통해 드러나는 번역가의 직업관과 태도, 이데올로기와 윤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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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더 나아가 자원봉사자나 사회운동가로서의 번역사, 번역 동기와 특정

작품 선정 이유 등 (16-17)

번역 프로세스의 사회학: 번역의 각 단계, 번역 업무 진행 과정, 품질 관

리와 보수(revision) 과정, 팀 번역 시 협력 관계, 다단계(multi-drafting) 번

역, 클라이언트를 포함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 번역 규범과 정책, 기술

사용 등 (17) 

위 주제들은 다음에 나올 선행연구의 주제들과 함께 범주화 과정을 거친

후 황석희 번역가 관련 곁텍스트 분석의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

2.2 곁텍스트 연구

2.2.1 출판번역과 영상번역의 곁텍스트 선행연구

통번역이라는 행위의 주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행해진 텍

스트 분석과 다른 다양한 사회과학적 방법이 사용된다. 그중 하나가 번역 결과

물 내부나 외부에 존재하는 번역 및 번역가와 관련된 영상이나 문자 텍스트, 즉

곁텍스트를 분석하여 비가시적 존재인 통번역사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다. 

국내에서 곁텍스트를 중심으로 번역가를 연구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출판번역, 특히 문학번역, 그중에서도 독자들이 번역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인 역자 후기를 중심으로 행해졌다(김순미 2013, 2014; 김영신 2012; 

전현주 2009; 지영래와 박선희 2010).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기에 원문에 대한

해설을 넘어 본인 번역 과정이나 전략, 작업 환경 등에 관한 입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번역가는 많지 않으며 그 태도 또한 조심스러웠다(김순미 2014; 마승혜

와 김순영 2021; 전현주 2009). 소수이긴 하지만 후기를 넘어 번역가의 기고문, 

강연, 방송 출연, 기사, 독자 서평, 인터뷰 등 바깥텍스트를 연구(김순미 2013; 

유한내 2014; 임진 2023)한 경우도 있다. 특히 임진(2023)은 그동안 집중되었던

문학번역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경제경영서 관련 번역가들을 연구한 점이나 방

대한 바깥텍스트와 인터뷰 등을 대상으로 번역가를 중심으로 하는 출판서적 장

(field)4)을 분석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4) 부르디외(Bourdieu)의 ‘장 이론’은 고유의 이해관계를 가진 가상공간인 장에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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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영상번역가의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계의 곁텍스트 현황은

어떠한가? 출판번역계는 번역가를 인정하여 이름과 약력을 번역서에 올리지만

영상번역 경우는 번역가의 이름을 엔드 크레딧에 올리는 것조차 필수가 아니다. 

나아가 ‘실명제’는 번역가의 노고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관객들의 오

역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만 높이는 것으로 인식되어 엔드 크레딧에 가명을 쓰

거나 아예 실명을 넣지 않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5)(김지혜 2018. 5. 10.). 본인

이나 외부인들이 작성한 다양한 곁텍스트를 통해 표출되는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 정도가 번역 및 번역사의 사회적 위치, 해당 문화가 번역 및 번역사에

대해 가지는 태도 등을 반영한다는 점”(유한내 2013: 102-103)을 볼 때 영상번

역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위치는 출판번역계보다 더 못하다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곁텍스트를 활용한 영상번역 연구는 최수연(2015)와 윤미선

(2022a, 2022b) 정도이다. 이중 최수연(2015)은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을

활용하여 영상번역가 중심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번역 결

과물뿐 아니라 함혜숙, 황석희6) 등 영상번역가들의 개인 블로그와 공식사이트, 

각종 기사, 문헌, 웹사이트 등 다양한 곁텍스트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 연출가, 

시청자, 쌍방향 의사소통 기술 등 영상번역 행위자들 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계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영상번역 결과물은 단지 번역가만이 아니라 다양

한 주체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수연

(2015)이 영상‘번역가’를 둘러싼 생태계에 집중했다면 윤미선(2022a, 2022b)은

영상‘번역물’의 곁텍스트에 중점을 두고, 더빙이나 자막 번역물이 목표 문화권

에 수용될 때 번역물에 가해지는 수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영화에

크레딧이나 샷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등 현상을 단순 로컬라이제이션

한 주체가 장 내에서 거래되는 고유의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경합을 벌이는 과정을

통해 사회를 이루는 주체와 사회구조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아

비투스(habitus)인데, 이는 한 개인이 삶의 전반에 걸쳐 축적한 기질(disposition)과 경

향이다(임진 2023: 6).

5) 번역업계 관계자는 “번역가의 크레딧을 넣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특정 영화

사에서는 최근 들어 번역가 이름을 크레딧에 안 넣는 추세를 보인다. 아무래도 관객

들이 번역에 예민해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논란이 커질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라

고 전했다(김지혜 2018. 5. 10.). 

6) 2023년 7월 현재 두 번역가의 블로그와 공식사이트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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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ization)의 문제가 아니라 곁텍스트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목표

문화권의 번역 과정이나 수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영상번역 관련 곁텍스트 연구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영화나 드

라마 등 영상뿐 아니라 게임과 같은 멀티미디어 분야에서도 곁텍스트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Bachelor 2018, 2021; Consalvo 2017; Gray 2010, 2015; Klecker 

2015; Matamala 2011; O’Sullivan 2018; Skare 2021; Stanitzek 2005).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윤미선(2022a, 2022b)과 같이 ‘번역가’보다는 ‘번역물’에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곁텍스트에 집중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곁텍스트를 활용한 영상번역가 연구는 최수연(2015) 정도이다. 

2.2.2 출판번역과 영상번역의 곁텍스트의 구분

곁텍스트, 특히 바깥텍스트(epitext)를 통한 번역가 연구는 쉽지 않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번역 관련 바깥텍스트의 경우 연구자료의 정의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수집이 쉽지 않다는 점에 있었다(박선희 2015). 다행히 최근 들어 번역가

와 관련된 “TV·라디오·신문·잡지 인터뷰, 강의, 칼럼 등 다양한 형태의 바깥텍

스트는 증가 추세에 있고”(유한내 2013: 114), 번역의 곁텍스트 개념 정립 노력

(박선희 2015)도 있었다. 번역문의 곁텍스트 성격은 원문의 곁텍스트와 다르다

고 하면서 이를 재구분한 연구에 의하면 번역문의 주변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 1> 번역문의 주변텍스트(박선희 2015: 25)

기능별 주변텍스트 종류

저자 관련 저자명, 제목, 부제, 헌사, 주석, 저자 서문 등

편집자 관련
판형, 등장인물 소개, 삽화, 사진, 표지/속표지 디자인, 표지/속표지

문구, 편집자 서문, 편집위원 명단, 시리즈명, 일러두기 등

번역자 관련
번역자명, 작품해설, 작가 연보, 번역자 헌사, 역주, 역자

서문(후기), 번역자 약력 등

제삼자 관련 추천 서문, 추천 문구, 작품해설 등

번역가 실명과 약력, 역자 후기나 서문, 작품해설 등 종류를 보면 알 수 있

듯이 위의 주변텍스트 구분은 철저히 문학번역을 중심으로 한 주네트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박선희(2015)에서 구분한 번역문의 바깥텍스트의 종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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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같다. 지금까지 번역서의 곁텍스트에 대해 구체적인 범주화와 정의가

없던 현실에서 이같이 정의를 내리고 구분한 시도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분류는 발전하는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제작되는 디지털, 소셜미디어 콘텐츠 등

은 텍스트 종류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르와 시대적 한계가 있다. 

바깥텍스트의 종류 텍스트 종류

공적 바깥텍스트

신문/잡지 기사, TV/라디오/발표회/심포지엄 인터뷰 또는

대담, 토론, 학회 발표집, 안내서, 게시문, 단행본 또는

단행본의 일부, 학술 논문, 서평, 독후감 등

사적 바깥텍스트 편지, 일기, 사적 대화, 번역 노트 등

<표 2> 번역문의 바깥텍스트(박선희 2015: 27)

이에 대해 윤미선(2020a, 2020b)은 곁텍스트는 주네트가 처음 이 개념을 도

입했을 때부터 문학을 중심으로 했으며, 영상번역의 곁텍스트는 전통적 곁텍스

트와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영상번역 중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구성한 더빙의

주변텍스트(윤미선 2020a: 164-166, Matamala 2011에서 재인용)와 바깥텍스트

(윤미선 2020a: 166, Gray 2008: 37에서 재인용)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더빙번역문의 곁텍스트

곁텍스트 텍스트 종류

주변텍스트

오프닝 크레딧(opening credits)

엔드 크레딧(end credits)

포스트 크레딧 시퀀스와 티저(post-credit sequences and teasers)

DVD 부록(DVD [bonus materials and special features])

대본(scripts)

바깥텍스트

영화 포스터, 옥외 광고, 신문이나 잡지의 광고, 트레일러, 홍보

영상, 홍보 웹사이트, 기자 회견, DVD 커버(앞/뒤),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장난감 프로모션, 영화 캐릭터가 그려진 옷이나 장난감

판매 등 해당 영화와 관련된 모든 홍보, 관객 리뷰

위의 분류는 영상번역 곁텍스트가 출판번역과는 크게 다름을 보여준다. 즉, 

위의 목록은 영상 관련 홍보, 광고, 홍보 텍스트와 상품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

으며 목적이 철저히 ‘상업적 홍보’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이들 바깥텍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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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가 아니라 ‘번역문’이 어떤 수정과 변화를 거치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2.1항에서 보았듯 대부분의 영상번역 곁텍스트 연구는 번역

가가 아니라 번역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영상번역가의 곁

텍스트를 분석하는 본 연구는 다른 연구와 차별된다 할 수 있다. 

2.2.3 곁텍스트 분석의 틀

이제 본 연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번역가에 대한 곁텍스트를 분석하는

틀을 구성해 보겠다. 

첫 번째 포함한 항목은 체스터만(Chesterman 2009)이 제시한 ‘번역가의 사

회학’과 ‘번역 과정의 사회학’의 중요 주제들로, 번역가의 지위, 급여, 업무 조

건, 역할 모델, 아비투스, 성별이 번역 업무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 규범, 네트

워크, 공적 이미지, 직업관, 윤리 의식, 번역 과정, 품질 관리, 기계 사용 등이다.

두 번째는 김영신(2012), 김순미(2014), 마승혜와 김순영(2021), 유한내

(2013) 등 곁텍스트 중심 ‘번역가’ 연구 주제들로 이를 <표 4>에 정리해 보았

다. 모든 연구에서 공통으로 번역가의 작업 과정, 정체성, 경제/사회적 지위, 인

적 네트워크 등이 중요한 분석기준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세 명의 출판번역가의 아비투스를 중심으로 주변텍스트와 바

깥텍스트를 연구한 임진(2023)의 분석 주제이다. <표 4>의 분석 틀과 임진의

틀이 가장 다른 점은 기준이 1차 아비투스와 2차 아비투스로 나누어지며 번역

가가 되기 전 성장 과정과 교육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1차 아비투스(번역가 되기 전): 성장 과정, 교육(외국어 습득 포함), 직업

경험

2차 아비투스: 번역장에 진입하여 경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직업 궤적

번역물 선택과 작업 수주 방식

개인적인 번역 작업 관행(번역 기간, 장소, 방법 등)

번역장 규범에 대한 개별 번역가의 태도

사회구조 및 장 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유형 자본인 번역료

각종무형자본들(지식, 인적네트워크, 명성) (임진 2023: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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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선행연구에서 본 곁텍스트 분석의 틀

연구자 (연구 대상) 종류

김영신

(역자후기)

번역가의 텔로스 번역작업의 소회, 서평 등

번역사와 출판사와의 관계

번역사의 자기 인식

번역사 눈에 비친 원저자

김순미

(역자후기)

번역 과정의 감정: 번역 맡은 소회, 추억, 번역 동기, 작업

과정 중 심경, 번역 후 심경

번역 과정과 환경: 작업의 구체적 내용, 작업 환경, 현지

답사, 공역 내용, 출판사 등 외부 주체들의 도움

번역 원문 판본 설명

번역 문제와 해결 방법: 언어유희, 고유명사, 이탤릭체, 

비속어, 방언 등

번역 비평과 번역관, 중역, 윤문, 표절 등 문제, 원문 충실성

마승혜, 김순영

(인터뷰)

번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

오역에 대한 인식

경제적 보상

번역가와 작가의 관계

번역가와 출판사와의 관계

사회적으로 번역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인식

유한내

(바깥텍스트)

번역사의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역학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세 단계를 종합해 곁텍스트 분석의 틀을 다음과 같이 구

성해 보았다. 다음 분석 틀은 곁텍스트 조사물을 분류하고 분석할 때 적용한다.

1) 번역가가 되기 전 성장과정, 교육, 직업 경험

2) 번역 동기, 과정, 업무 환경, 외부 지원, 기계/지원도구 사용, 번역가의 삶

3) 번역 규범, 번역 문제와 전략, 조사 방법, 품질 관리, 오역 대처

4) 번역관, 저작권 문제, 윤리 의식, 이데올로기와 성별 등 영향

5) 번역가의 정체성: 자기 인식, 공적 이미지, 사회적 인정과 명성

6) 사회경제적 지위, 보수

7) 클라이언트, 관객, 동료 등과 사회적 상호관계/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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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황석희 번역가

본고의 분석 대상인 황석희는 1979년생으로 강원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

고 2005년부터 번역을 했다. 2023년 현재 18년 차 번역가로 개봉영화 번역만

11년 차이다. 문서와 케이블 TV에서 시작해 극장 영화번역가로 성공했으며 현

재 영화번역가 사이에서도 최고 중 하나다. <NCIS>, <왕좌의 게임>, <뉴스룸> 

등 유명 드라마 시리즈를 번역하다가 영화번역가가 된 이후는 <아메리칸 셰

프>, <캐롤>, <셰이프 오브 워터>, <1917>, <보헤미안 랩소디>, <돈룩업> 등

재미와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와 <데드풀>, <스파이더맨: 홈커밍>, <킹스맨>, 

<엑스맨: 다크 피닉스> 등 블록버스터 시리즈 포함 500여 편의 영화를 번역했

다. 영화뿐 아니라 장르를 넘나들며 뮤지컬, 출판만화, 뮤직비디오 등 번역에도

뛰어들었다. <썸씽로튼>을 시작으로 <하데스타운>, <미세스 다웃파이어>까지 6

편의 뮤지컬 번역(고승희 2022. 10. 13.)을 했고, 미국 만화가 네이선 W 파일의

ꡔ낯선 행성ꡕ(손택균 2020. 7. 15.)과 전 세계 1000만 부를 기록한 ꡔ마션ꡕ의 천

재 SF 작가 앤디 위어의 기상천외한 그래픽노블 ꡔ체셔 크로싱ꡕ 등 출판 만화

도 번역했다(신연선 2022. 12. 9.). 번역을 넘어 대사 각색에도 참여하기 시작해

2022년에는 애플TV+의 <파친코>에 한국어 대사 각색으로 참여했고(이해림

2022. 8. 9.), 2023년 7월에는 연극 <2시 22분>의 대본 번역뿐 아니라 윤색에

참여했다(김소연 2023. 7. 27.). 

황석희 번역가의 개성은 19금 대사까지 찰떡같이 번역하여 ‘약빤 번역가’, 

‘번역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점(김호이 2022a. 10. 1.), 이모티콘을 자막에 넣는

과감한 자막 번역 방법(이해림 2022. 8. 9.), 인터넷 거의 모든 커뮤니티를 방문

하여 용어들을 찾고 SNS 트렌드와 방송 클립도 찾아보며 아이디어를 얻고 관

객들과 적극 소통하는 점(김호이 2022a. 10. 1.; 이해림 2022. 8. 5.; 허윤희

2022. 7. 23.) 등이다. 실제 황 번역가는 ‘관객과는 가장 가까운 번역가’라는 타

이틀을 갖기 위해 오역에 관한 대화, 자막 AS, 영화이야기 등을 하며 관객과

친해지려고 노력한다(김진영 2016. 3. 13.). 

또한 각종 배급사와 매체들은 영화를 포함한 대중문화 홍보에 황석희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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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했다는 것을 적극 알리고 있어7) 영화계에서 황석희라는 이름이 가지는 위상

은 대단하다. 배급사들은 황석희 번역가를 이벤트에 초청하여 홍보 효과를 더

하기도 하는데, <그림 1>의 포스터는 “스타 번역가 ‘황석희’와 함께하는 스페셜

GV에 초대”가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데드풀 2> 황석희 GV 포스터

3.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온라인으로 행해졌다. 우선 2023년 7월 17일∼27일까지 ‘황석

희 번역가’로 구글 검색한 기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했다. 황 번역가는 많은

인터뷰를 하고 개봉작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본인 스스로

관객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있듯이 인스타그

램을 통해 관객과 적극 소통하고 있는데, 7월 23일 현재 인스타그램에 700개

게시물이 올라 있다. 다수가 번역 관련한 것이라 의미가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

는 우선 황석희에 대한 78개 기사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유퀴즈’ 초월번역 황석희, 영화 ‘던전 앤 드래곤’ 참여 이달 개봉”(김두연 2023. 3. 

9.), “‘믿고 보는 번역가’ 황석희, ‘놈이 우리 안에 있다’ 참여 화제”(조아현 2022. 11. 

7.), “번역가 황석희, 전편 이어 ‘킬러의 보디가드2’ 번역 맡아…더 강력한 재미 예

고” (최상진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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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황석희 관련 기사를 범주화하고 내용을 분석한다. 

4.1 황석희 번역가에 대한 보도 기사와 웹사이트 분석

본 연구에서 다루는 황석희 관련 기사 보도는 총 78개이다. 이 중 기사 내

용을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2015년부터 2023년 7월 27

일까지의 기사이며 대부분 황석희 번역가가 2018년 <데드풀>에서 비속어와 밈

을 잘 살린 번역으로 인지도를 얻은 후의 기사이다. 

<표 5> 황석희 번역가 관련 기사(2015∼2023)

주제 세부 주제 횟수 내용

대외활동

(10)

특강/강의 6
강원대, 외대, 덕성여대, 제주대, 번역

워크숍, 클래스 1018)

방송/행사 출연 4 라디오쇼, 톡이나, 유키즈, 씨네타운

개봉작

홍보(37)

우수 번역 홍보 18 ‘번역 황석희’임을 기사 통해 홍보

개봉작 GV 

참석
19 스페셜 GV(guest visit)와 행사 참석

사회 이슈

(4)
번역가 의견 4

이태원 참사, 심해지는 모욕 표현 비난, 

“IMF라고 사기 쳐” 비난, 고경표와 일화

개인적

배경(4)
개인사 보도 4 아버지 사망, 아내, 딸바보, ‘지잡대’ 논란

번역 관련

문제(23)

번역관, 태도, 

번역 방법
9

번역 전략, 배경 조사 방법, 비하인드

스토리, 커리어 등 ‘인터뷰’

번역 이슈 6

윤여정 admire, ‘존경’ 아니라 ‘동경’, RM 

인터뷰 대사 번역(2건), ‘Hell’의 의미, 

오징어게임 번역 논란, 박지훈 오역 논란

개인 논란 4 번역문 저작권, 오역 악플, 여혐 표현

콘텐츠 추천 4 책, 영화 소개, 배경 설명

<표 5>의 기사를 보면, 크게 황석희의 대외활동, 번역 관련 인터뷰, 개인사, 

사회 참여 등 네 가지 주요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황 번역가는 특강, 강의, 언론 출연, 개봉작 홍보를 위한 GV(해당 영

8) 유료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곁텍스트를 통해 본 영화번역가 황석희와 영상번역 생태계 ● 김순미 85

화의 감독, 배우, 스텝 등 제작에 참여자를 초대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 참

석 등을 통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번역을 마친 후에는 각종 인터뷰를 통해 번역 방법, 배경과 어휘 조

사 방법, 장르별 특징, 고충, 오역 관련 대처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 인

터뷰를 한다. 또한 대중에게 영화나 도서를 추천하고 영화의 배경에 관해 설명

하는 등 대중문화 번역과 번역가의 삶을 알리는 데도 적극적이다. 

셋째, 황 번역가의 인기가 오르면서 개인사까지 대중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딸바보 모습(정혜연 2023. 7. 10.), “지잡대(지방 소재 대학을 비하하는 뜻의 속

어)인데 어떻게 번역가 잘하시네요”라는 인신공격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모습

(신진호 2021. 8. 27.) 등도 관객들의 관심사이다. 

넷째, 황석희 번역가는 번역 관련 사회적 논란이나 일반 사회 문제 등에도

관심이 있어 필요한 경우 설명과 번역을 추가하여 본인 소셜미디어에 올린다. 

<오징어 게임> 오역 논쟁이나 윤여정의 오스카 수상 소감 관련 번역 논쟁 등

경우 적극적으로 본인 의견을 인스타그램에 밝히는데, 이를 언론에서 보도한다

는 것은 황 번역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공적 콘텐츠임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를 통해 영상‘번역물’의 바깥텍스트는 홍보가 가장 큰 목적(윤미선

2020a)임을 알 수 있었는데, 황석희의 경우, ‘영화번역가’ 관련 기사 또한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은 개봉영화 ‘홍보’(37건)였다. 배급사에서 직접적으로 영화를

홍보하는 37건의 기사 이외에도 번역가 자신이 방송 출연(4), 특강(6), 번역 관

련 인터뷰(9) 등을 통해 개봉작 번역 과정에 관해 이야기한 것이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이는 간접적 영화 홍보라 할 수 있다. 결국 <표 5>의 78건 기사 중 55

건(약 71%)이 영화 홍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번역가와 관련된 기사

중 오역 논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황석희 관련 곁텍스트에서 ‘홍보’가 중

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영상번역계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화번역가의 곁텍스트에서 홍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연도별로

황석희의 번역임을 내세운 작품 홍보 기사와 번역가의 GV 참석 기사를 <표 6>

에 정리했다. 아래 리스트가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 접

어들면서 GV 횟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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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번역가’를 내세운 개봉작과 뮤지컬, 책, 홍보 내용(2015-2023)

내용 횟수 년도 개봉작

개봉작

의

‘번역’ 

우수성

홍보

기사

18

2016 워크래프트

2018 데드풀2, 서치

2019
리틀드러머걸, 바이스, 썸씽 로튼(뮤지컬),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2건)

2020 젠틀맨, 낯선 행성(출판 만화), 썸씽 로튼(뮤지컬)

2022
미세스 다웃파이어(뮤지컬, 2건), 놈이 우리 안에 있다, 

갱스 오브 런던2

2023 체셔 크로싱(출판 만화), 플레인, 던전앤드래곤

번역가

의 GV 

참석

19

2017 킬러의 보디가드

2018 데드풀 2, 보헤미안 랩소디

2019 더 길티, 롱샷, 우리는 언제나 성에 살았다

2020 젠틀맨

2021 더스파이, 캐시 트럭

2022
갱스 오브 런던2, 나이브스 아웃, 참을 수 없는 무게의

미친 능력

2023
트윈, 오토라는 남자, 더 웨일, 존 윅4, 파벨만스, 왓차영

화파티, 라이어니스 라이브 코멘터리

번역물 홍보 기사의 제목, 예를 들어 <‘젠틀맨’ 알고 보니 번역가 황석희가

맡았다 “완벽한 초월 번역”>(배효주 2020. 2. 28.), <‘약빤 번역 황석희 “스파이

더맨 파 프롬 홈’ 피터 찌리릿 괜찮았나요”>(김영찬 2019. 7. 16.)나 GV 홍보

제목, <‘인싸 번역가’ 황석희, 영화 ‘우리는 언제나 성에 살았다’ GV 출격’>(윤

기백 2019. 7. 6.), <‘젠틀맨’ 황석희 번역가와 함께하는 GV 전석 매진>(조유경

2020. 2. 7.)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황석희에 대한 수식어, “믿고 보는”, “완벽한

번역”, “약빤 번역”, “인싸 번역가” 등에서 그를 하나의 흥행 보증수표로 인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관객과의 만남도 오프라인 GV뿐 아니라 온라인 형식이 더해지고 있다. 

2023년 황석희가 참석한 ‘왓챠영화파티’는 영화 전문가들의 해설(코멘터리)을

들으면서 채팅으로 소통, 원격에서 동시에 영화를 시청하는 이벤트다. 7월 24일

에 있었던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라이어니스 라이브 코멘터리’ 역시 유사한 형

식의 만남으로 번역가의 영역을 문화평론가 역할까지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창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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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황석희 번역가에 대한 인터뷰 분석

4.2절에서는 2장에서 종합한 곁텍스트 분석의 틀 (1) 번역가가 되기 전 성

장 과정, 교육, 직업 경험, 2) 번역 동기, 과정, 업무 환경, 외부 지원, 번역가의

삶, 3) 번역 규범, 번역 문제와 전략, 조사 방법, 품질 관리, 오역 대처, 4) 번역

관, 저작권 문제, 윤리 의식, 이데올로기와 성별 등 영향, 5) 번역가의 정체성: 

자기 인식, 공적 이미지, 사회적 인정과 명성, 6) 사회경제적 지위, 보수, 7) 클

라이언트, 관객, 동료 등과 사회적 상호관계/네트워크)의 순서에 따라 <표 5>에

서 범주화한 황석희 관련 기사를 정리한다.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영상번역 생태계에 관해 분석한다. 4장의 밑줄은

필자의 것이며 답변 중 질문과 관련성이 많은 중요한 부분이다.

4.2.1 영화번역가가 되기 전 성장 과정과 배경, 직업

임진(2023)의 번역가 분석 틀에 의하면 개인의 성장 과정, 교육(외국어 습

득 포함), 직업 경험 등 1차 아비투스는 번역장에 진입하여 활동하는 2차 아비

투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건이 된다. 번역가를 둘러싼 생태계를 관찰하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1차 아비투스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 황석희

번역가와의 인터뷰 질문과 답변 중 상당 부분이 교육 배경과 번역장 진입을 위

한 투쟁 등 1차 아비투스와 관련 있었다. 황석희 번역가는 본인 경력에 대해 외

국 경험이나 번역 정규 교육이 없이 다양한 문서, 다큐멘터리, 토크쇼 등을 번

역하면서 실력을 닦는 동시에 다양한 통로로 영화번역가가 되는 길을 개척했다

고 밝혔다. 이를 볼 때 국내 영상번역장에서 꼭대기인 개봉 영화번역가가 되는

과정은 번역 교육기관, 인증 시험, 협회 지원 등 제도적 장치가 없이 철저히 번

역 경험, 클라이언트의 노동 착취를 버티는 힘, 시장 개척을 위한 개인의 노력

여하에 의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플랫폼, OTT 시장의 발전으로 영상

번역계가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가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는 제도적 부분의 지원과 발전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a. 영화번역장에 진입을 위한 노력과 소회

1) “영어교육과를 나왔다.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실력은 못 된다.(웃음).... 

계약서·매뉴얼·서신 같은 단순한 번역 작업을 하다가.... ‘닥터 필 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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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을 맡게 됐다.” (정시우 2016. 3. 2.)

2) “정글이었다. 8년 걸렸다. 처음엔 잠도 못 자고 고되게 일하는데 페이

가 너무 짰다.... 6개월이 지나고 나니 클라이언트도 바뀌고 좀 덜 착취

당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2~3년 지나니까 한결 나았다.” (이

해림 2022. 8. 5.)

3) “시장 개척이 굉장히 빠른 편이다.... 극장 영화를 작업하게 되기까지

국내의 영화 수입사란 수입사는 최소 한 번 이상 다 전화해봤다.” (이

해림 2022. 8. 5.) 

4) “2000년대 중반에는 한창 케이블 콘텐츠를 번역할 때라 극장 번역 데

뷔는 실현 가능성 없는 꿈같은 일이었다. 그 당시 가장 큰 블록버스터

외화가 스파이더맨 시리즈였는데 작은 영화 한 편도 번역할 기회가 없

던 때라 ‘저런 영화를 번역할 일은 평생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

이 난다.... 한때 꿈만 꾸던 영화를 번역하게 된 것만 해도 사실 믿기지

가 않고 감사한 일이다.” (김영찬 2019. 7. 16.)

b. 외국어 교육, 해외 경험

1) “전혀. 해외에 나간 것도 신혼여행 때 한번 간 게 처음이자 끝이다. 영

어를 잘하면 물론 번역하는 데 좋겠지만, 번역은 해석과는 다른 행위

다. 영어보다 중요한 건 한국어 능력이다.” (허윤희 2022. 7. 23.)

4.2.2 작업 동기, 작업 과정, 업무 환경, 삶

두 번째 분석은 번역가의 작업 과정과 일상을 주제로 한다. 성공한 후 황석

희의 대외적인 모습은 GV 참석, 인터뷰, 강연 등 화려해 보이지만, 기사 분석

에 의하면 대외활동은 황 번역가 삶의 극히 일부분이 대중 앞에 드러난 것일

뿐 그는 일반적인 프리랜서가 그렇듯이 매일 낮시간과 저녁 9시∼새벽 3시까지

번역에 매달리는 워라벨이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스파팅이 된 대본을 일주

일에 1편 정도 번역하며 일 년에 50편 정도 번역하는 일정이다. 영화를 받아서

번역하고 납품하는 수동적인 일상으로 보이지만 작품 선정과 번역 과정에서 황

석희는 매우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최수연(2015: 285)에 의하면

황석희는 <인사이드 르윈>(2013)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자막이 있었음에도 개

봉작은 자신이 번역하고 싶다고 영화사에 먼저 연락해 극장판을 다시 번역하였

다. 이는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실제 인터뷰에서도 황석희는 본인이 하고 싶은

작품의 경우 영화사에 직접 연락하여 번역 요청을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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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번역가의 일상

1) “아침에 일어나서 쭉 작업을 해요. 요즘은 아이의 등원을 제가 하고 있

어서 그렇지만 원래는 등원을 제가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주구장

창 번역 작업을 하고 오후 3시가 되면 아이의 하원을 시키죠. 그러고

집에 와서 6시까지 작업을 한 다음에 저녁을 먹고요.... 저는 이때부터

새벽 3시까지 다시 작업해요. 매일 그렇게 하고요. 그러다가 여유가 나

는 날은 아이랑 노는 시간이 끝나면 저녁에 2시간 정도 복싱을 해요. 

다시 와서 씻고 또 새벽 3시까지 일하는 생활의 반복이죠. 그런데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것 같아요.” (신연선 2022. 

12. 9.)

2) “영어를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전에는 평소에도 영어 컨텐츠를 늘

재생해놓고 살았는데 지금은 음악 외엔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흘려듣는 건데도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김호이a 2022. 10. 1.)

3) “워라벨 같은 게 전혀 없는, 일만 하는 삶이라 심신이 늘 피곤해요. 체

력이 부족할 때가 가장 힘들죠. 마감할 것들은 많은데 갑자기 몸이라도

아프면 걱정이 배가 되고요. 우린 병가 같은 걸 낼 수 있는 입장이 아

니거든요. 당장 제 일정이 밀리면 그 뒤로 일정이 다 밀려요.” (김호이a 

2022. 10. 1.)

4) “번역가로서는 치열하고 욕심 많고 과몰입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무

리할 때도 많고 끝도 없이 예민해지기도 해요.... 에너지의 90% 이상을

작업할 때만 쏟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곤 해요..” (김호이a 2022. 

10. 1.)

b. 번역 진행 과정

1) “나만 볼 수 있게끔 암호화된 영상이 온다. (데드풀) 처음 볼 때가 가

장 신났다. CG 작업이 덜 된 영상인데도 너무 재밌더라.” (김지혜

2016. 3. 4.)

2) “영화사마다 조금 다른데 대부분 해외 업체가 만들어 놓은 전용툴이

있다. 해외에서 스크립트 하는 분들이 대사별로 호흡을 잘라놓는다. 그

걸 스팟팅(Spoting)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맞춰서 번역한 대사

를 기재한다.” (김지혜 2016. 3. 4.)

c. 작업 속도: 영화 한 편 번역하는 데 걸리는 속도

1)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허윤희 2022. 7. 23.)



90 번역학연구 ● 제24권 3호

4.2.3 번역 규범, 번역 문제와 대응법, 번역 전략, 품질 관리, 오역

황석희 번역가는 되도록 원작 연출자 의도를 최대한 살린 번역을 지향하지

만 동시에 현지화를 위해 언어와 문화 트렌드를 익히기 위한 노력을 한다. 장르

별 배경지식 공부에도 매달리며 분야 전문가의 자문도 구한다. 하나의 콘텐츠

가 장르를 넘나드는 현재 트렌드에 발맞추려면 한 장르의 번역을 뛰어넘는 지

식과 역량을 쌓아야 함을 강조한다. 자막 형식이나 단어 선정에 있어 영상번역

의 제약과 규범을 넘어서는 시도도 많이 하고 있다. 

오역 논쟁은 황석희 포함 모든 번역가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에 그의

인터뷰 대부분 이 문제가 등장한다. 황석희 번역가는 오역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지만 되도록 관객 의견에 맞춰 신속히 수정, 반영하려 한다고 답한다. 그러나

오역 스트레스로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것은 대중이 번역가에게 주는 기

대와 부담의 수준이 과도함을 보여준다. 여러 인터뷰에서 오역이 있으면 바로

인정하고 되도록 관객의 기호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대답에서도 번역가의 관

객과 소통 의지와 함께 고뇌를 볼 수 있다. 오역에 대한 스트레스는 번역가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최수연(2015)에 폭넓게 인용

되었던 황석희 번역가의 번역 관련 개인 웹사이트와 그의 페이스북 계정은 현

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이다. 또한 g-2의 황 번역가 대

답과 같이 피드백 이메일 계정도 오역 시비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 공황장애 이

후 닫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번역 표현을 찾기 위한 번역가의

노력이 긍정적 사례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한 예는 f-3이다. 황석희는 개봉작에

오역이 있는 경우 블루레이로 넘어가기 전에 영화사에 요구해 전면 수정한다고

답했다. 최수연(2015: 285)에 의하면 황 번역가는 영화 <월플라워>의 블루레이

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에 연락해 본인의 극장 개봉작 번역 전체를 감수했다. 개

봉 시점에서 2년이 지나가 번역 스타일도 변하고 비효율적인 자막이 눈에 띄었

으며 배급사와 의견 조율이 충분히 되지 않았던 점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영

상번역가에게 부과되는 의무 이상으로 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

서 있었던 클라이언트나 연출가와의 관계를 대중에 공개한 영상번역가의 예는

황석희뿐이다(최수연 2015: 286). 오역을 줄이고 시대에 맞는 참신하고 적절한

표현을 찾아가는 부단한 노력,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중요 주체들과 상

호작용하는 모습은 번역가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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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번역 규범: 의역과 직역

1) “영화 ‘포레스트 검프(1994)’에서 주인공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표현

하는 대사가 나온다. 한국에서 개봉할 때 “난 정주영처럼 돈이 많다”고

번역했다. 이런 번역은 2000년 초반까진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당

연히 지적을 당할 것 같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수준이 높아졌고 외

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같은 배경지식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직역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유부혁 2018. 5. 23.)

b. 문화/언어 트렌드 반영

1) “언어 트렌드를 모르면 관객을 좇기 어려워졌다.” (유부혁 2018. 5. 23.)

2) “인터넷의 거의 모든 커뮤니티를 다 돌아다녀요.... SNS 트렌드랑 방송

도 클립으로라도 다 봐야 돼요. 그래야 써먹을 수 있어요. 캐릭터에 따

라서 유행어를 쓸 수도 있고요.” (김호이a 2022. 10. 1.)

c. 장르별 문화/서사와 배경 지식

1) “요즘은 하나의 콘텐츠가 영화, 만화, 게임, 소설, 웹툰 등 모든 플랫폼

사이를 건너뛴다. 나는 그런 것들을 다 좋아한다. 성향이 원래 좀 ‘덕

후’다..... 이를테면 <언차티드> 같은 게임 원작 영화는 당연히 게임을

해본다. 게임 팬들이 영화화된 결과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

엇인지 알기 위해서다. 앞으로 게임 원작 영화가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

라 게임기 두 대를 장만했다.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이해림

2022. 8. 5.) 

2) “게임에서 워크래프트를 만났던 팬들을 위해 고유명사만큼은 변경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단어 하나를 위해서 블리자드코리아 로

컬팀과 끊임없이 상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게임 속에 등장하는 고유

명사와 영화 속 고유명사는 99% 일치하게끔 만들었다.” (김지만 2016. 

6. 4.)

3)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번역할 땐 기자들을 만나 해당 업의 용어를 배

웠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 시리즈의 경우엔 포대장 출신의 지인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 덕분에 그럴듯한 작품이 나왔다. 또 법정 영화는 변

호사들을 만나 공부했다.” (유부혁 2018. 5. 23.)

d. 번역 전략과 고민의 과정

1)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의] “Peter tingle’은 들을 때 유치해야 하고, 피

터 파커가 오글거린다고 싫어할 만한 표현이어야 하며, 한국 관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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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을 때 스파이더 센스의 발동을 이미지화해서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이

어야 했다....결국 ‘피터 찌리릿’으로 결정하고도 관객 반응이 좋을지 나

쁠지 확신하지 못했고 개봉일에 복권을 긁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관

람 후기를 살피며 욕만 먹지 않기를 빌었다.” (김영찬 2019. 7. 16.)

e. 영상번역의 제약

1) “필름이 디지털화되는 동안에도 자막은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 두 줄

규격 그대로다. 제약을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는 때가 많다. 이모지나

“씨호박”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구현이 되는지 알아봤더

니 된다고 하더라. 대사에 셰익스피어 같은 고어(古語)가 막 나온다? 

그 부분은 자막 서체가 고풍스럽게 명조 같은 세리프로 바뀌면 효과적

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이해림 2022. 8. 5.)

2) “케이블들은 (영화에 비해) 굉장히 까다롭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사

전수준으로 해야 한다. 수위제약도 영화보다 훨씬 많다. 번역회사나 채

널에서 번역에 관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정시우 2016. 3. 2.)

f. 오역 문제와 대처법

1)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막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

다.” (이해림 2022. 8. 5.)

2) “재작년에 개봉한 ‘아메리카 셰프’에서도 오역을 하나 했다. ‘스윗브레

드(SweetBread)’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꿀빵’이라고 번역했다. 알고

보니 ‘소의 흉선’을 의미하는 거였다.... 그때 그 오역이 이슈가 조금 됐

다. 그래서 바로 사과문을 썼다. 내 경우엔 오역이 이슈가 되면 바로

사과를 하는 편이다.” (정시우 2016. 3. 2.)

3) “[오역 발견되면] 아우~ 미치지.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영화가

블루레이 등으로 넘어갈 때 다시 달라고 해서 수정을 한다.” (정시우

2016. 3. 2.)

g. 오역 트라우마. 공황장애

1) “몇 년 전에 오역 논란이 크게 터진 적이 있다. 다른 번역가가 작업한

영화였는데, 마침 두 달 뒤에 ‘데드풀2’ 개봉을 앞두고 있었다. 기사가

수십 건씩 뜨고 모든 게시판에서 번역가를 욕하는 거다. 그걸 보고 있

는 심정이 어땠냐 하면, 내 앞에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지뢰를

밟고 몸이 누더기가 된 걸 보는 기분. 이제 내가 걸어갈 차례인데... 잘

한다고 지뢰를 피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무조건 밟는 거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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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가 크냐 작으냐 하는 문제일 뿐.” (허윤희 2022. 7. 23.)

2)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식은땀이 났다... 그 뒤

에 더 심해졌다. 뒤에서 누가 공격할 것 같아서 식당에 가도 벽에 딱

붙어 앉아야 했다. 그때부터 피드백 이메일 계정을 닫았다.” (허윤희

2022. 7. 23.)

4.2.4 번역관, 저작권, 윤리 의식, 이데올로기와 성별 등 영향

황석희 번역가는 원문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인

물의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전하려 하지만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과 사회적 변

화, 이데올로기 등에 예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a. 번역관

1) “각자의 번역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번역도 창작이라고 말하는 사람

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번역관으로는 번역가는 전달자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번역가는 충실한 전달자라고 생각해요.” (김호이b 2022. 10. 1.) 

b. 이데올로기, 페미니즘

1) “이 인물이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말투를 쓸 법한 캐릭터인지 연구하

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욕설을 번역해야 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

난을 번역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해요. 특히 사회적 약

자들,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 더 크게 본다면 여성들까지” (신연선

2022. 12. 9.) 

2) “최근 영화 ‘타이타닉’이 재개봉했다. 당시 자막을 그대로 썼는데 당시

는 자막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자막 사고, 오역이라고 지적을 하더

라. 여성이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존대하는 말투엔 화를 낸다. 지금은

당연한 것 같은데 10년 후 분명 ‘어떻게 저런 자막을…’이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유부혁 2018. 5. 23.)

4.2.5 번역가의 정체성: 자기 인식, 공적 이미지, 사회적 인정과 명성

황석희가 생각하는 번역가는 기본적으로 ‘비가시적’ 존재이며, 그에게는 클

라이언트의 상업적 성공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이를 보면 3장의 다양한 기

사에서 번역가가 각종 행사와 개봉작 GV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번역

을 넘어서 클라이언트의 흥행을 돕는 조력자로서 역할에 충실하려는 의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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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영화와 같이 작품성뿐 아니라 흥행성이 중요한 상업 장르에서는 번

역이 단순한 충실성을 넘어 재미와 흥미를 고조시켜 관객 수를 늘리는데 얼마

나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번역가의 역할이 번역을 넘어

작품의 홍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작품의 흥행 성공을 번역 품질과 어떻게 연

관지을 것인지는 중요한 부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이슈이다. 

번역가의 역할에 관한 또 다른 이슈는 하나의 콘텐츠가 영화, 소설, 웹툰, 

게임 등을 넘나드는 시기에 한 번역가가 영화뿐 아니라 뮤지컬, 연극, 뮤직비디

오 등 다양한 장르의 번역가, 각색가, 문화비평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점이다. 다양한 역할이 가능함을 실제 보여주고 있는 황

석희 번역가는 이것을 중요한 트렌드로 보고 있다. 이것은 인지도가 높고 역량

이 큰 황석희 번역가 개인의 영역 확대로 볼 수도 있으나 대중문화계 전체의

번역가들에게 새로운 진로를 열어 주었다는 면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 

a. 번역가로서 정체성: 번역 방법, 원하는 수식어, 어떤 번역가인가? 

1) “제가 생각하는 번역가는 기술자예요. 번역가의 본질적인 임무는 연출

가의 의도, 원작자의 의도를 충실하고 적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고

승희 2022. 10. 13.)

2) “번역가는 사실 늘 원문 뒤에 숨어 있고,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제 경

우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이건 반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런 의미에서 지금 저한테 가장 기쁜 건 클라이언트에게 득이 될 때예

요.... 영화 번역을 할 때도 영화가 잘 되면 너무 좋아요.... 제가 관여해

서 작업한 결과물들이 어쨌든 상업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

요.” (신연선 2022. 12. 9.)

3) “처음에 목표했던 대로 지금도 여전히 ‘관객과 가장 가까운 번역가’라

는 수식이면 충분해요. 너무 영광이고 기쁘고요.” (김호이a 2022. 10. 

1.) 

b. 분야 확장. 번역가 + 각색가

1) 애플TV+ <파친코> 에 자막 번역이 아니라 대본 각색을 한 것은 “처음

엔 단순히 영어로 쓰인 대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사실 이미

번역은 돼 있었는데 배우가 연기할 수 있는 대본 상태가 아니었다. “그

는 밥을 먹었니?” 같은 느낌이었다.... 적임자를 못 찾아냈던 것이다.” 

(이해림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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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성된 드라마의 자막이 아니라 배우들이 발화하는 그 대사를 내가

만든 것이니까 이제까지 해온 것과는 정반대 방향의 번역이다.... 신기

할 정도로 그 비슷한 의뢰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각색, 윤색 일들이

많다.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이해림 2022. 8. 5.)

c. 장르 확장: 뮤지컬 번역가

1) (뮤지컬 썸씽 로튼 참여) “제작자 분이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번

역한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니 수십 번 들은 노래 가사가 새롭게 들렸

고 ‘데드풀’을 보니 언어유희에도 감이 좋다며, 가사 번역과 언어유희

둘 다 되는 당신이 꼭 해달라고. 덜컥 ‘하겠습니다’ 해버렸네요.” (이태

훈 2020. 9. 16.)

2) “영화 번역가는 영화 번역만 하고, 뮤지컬 번역가는 뮤지컬 번역만 해

야 한다는 업계와 번역가 스스로가 가진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점차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번역가들의 활동 반경이 점점 더 넓어지고 업

계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고승희 2022. 10. 13.)

d. 인생관, 인생에 영향을 미친 대사는?

1) “리즈 위더스푼 주연의 영화 ‘와일드’ 엔딩을 보면 “흘러가도록 둔 인

생은 얼마나 야생적이었던가!”가 나온다....인생이 너무 고단해서 떠난

길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는데, 보면서 많은 걸 느꼈다.” (정시우 2016. 

3. 2.)

4.2.6 사회경제적 지위, 보수

황석희 번역가가 보는 번역가의 현실은 편안한 것, 화려한 것이 아니며, 

OTT 서비스의 부상으로 예전보다 보수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번역가는 낮은 보

수를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이다. 

a. 제작비 중 번역가의 보수. OTT 론칭 이후 보수 변화.

1) “홍보 마케팅 비용에 비하면 번역료 비중이 매우 낮다.” (유부혁 2018. 

5. 23.)

2) “양질의 일자리가 훨씬 많아졌다. 서비스 론칭 때마다 일감이 쏟아지다

보니 번역가에 대한 대우가 많이 향상됐다.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무

너져가던 업계였는데 OTT 서비스가 생겨나며 숨통이 트였다. 번역가

와 OTT사가 직접 계약하거나, 아니면 해외 벤더를 거치니까 전처럼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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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단가를 무작정 낮출 수 없게 됐다.” (이해림 2022. 8. 5.)

b. AI 이후 번역

1) “영화나 드라마 등 구어 번역에서도 AI가 꽤 번역에 도움이 되고 있다. 

번역 회사들이 개발한 번역 AI들이 번역가의 업무를 덜어간 만큼 번역

가의 페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시기일수록 부티크 시장을

구축해 거기 들어가 있어야 살아남는다.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다.” 

(이해림 2022. 8. 5.)

2) “오히려 의사, 변호사, 검사 등이 AI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이 많아

요. 그 직업이 대체 직업 1순위예요... 애초에 그 직업을 하지 말라는

이유에 AI는 핑계에요. AI가 여러 분야를 잡아먹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게 일자리를 완전히 빼앗지는 않아요.” (김호이 2022b. 10.1.) 

c. 번역가 현실

“알려진 번역가가 돼서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번역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인 번역가의

삶을 견딜 수 없다면, 번역 천재라도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고승희

2022. 10.13.)

4.2.7 사회적 상호관계: 클라이언트, 관객

4.2.3항에서 황석희 번역가는 영화사나 클라이언트와 번역 수주부터 오역

수정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한 황석희는 관객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평소에 좋은 관계를 쌓고 있다. 일반

적으로 번역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 “영화의 관련 글에 댓글은 물론이고, 영상번

역가의 블로그 댓글, 쪽지,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접적으로 비난을 표

현하는 관객도 많다”(최수연 2015: 306). 이런 경향은 주목받는 영화, 주목받는

번역가의 경우 더 심해지는데, 황석희는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공유하고 관객이 바라는 스타일에 맞춤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동료나 후배들과 인맥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번역가로서 성

장에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번역은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이지만 클라이언트, 

관객, 동료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번역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번역 품

질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본인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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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객과 관계: 관객 수준 향상. 적극적 평가

1) “관객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거니까. 게시판에서 번역가를 욕하거나 오

역을 지적하는 글이 나오면, 이제는 다른 분이 반박한다. 원래 글자 수

가 제한돼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함축했지만 같은 뜻이라고 두둔하는

분도 늘었다. 그러다 보면 건전한 담론이 오가니까 번역가 처지에서 괴

롭기만 한 건 아니다.” (허윤희 2022. 7. 23.)

2) “내 스타일이 아니라도 관객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함은 갖추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정시우 2016. 3. 2.)

b. 동료 영상번역가들과 관계

1) “‘두 줄의 승부사’라는 다음 카페가 있는데 2007년에 제기 만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유일한 영상 번역 커뮤니티예요. 프로 번역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인맥을 쌓는 거죠. 처음에

는 10명이서 만들었는데 제가 경력이 제일 없었어요.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경력이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를 쌓는 게

중요해요.” (김호이b 2022. 10. 1.)

5. 논의 및 결론

스타 번역가와 그의 번역을 둘러싼 곁텍스트를 연구하는 것은 성공한 번역

가의 삶을 통해 현역, 혹은 잠재적 번역가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흩어져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한 인물과 그를 둘러싼 생

태계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에 번역가에 관한 방대한 기사와 인터뷰 등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곁텍스트의 분석 틀을 먼저 마련

하였다. 이를 통해 황석희 번역가가 영상번역계의 정상에 위치한 개봉 영화번

역가라는 지위에 오르기까지의 여정, 번역가의 일상과 고충, 번역 규범, 번역관

과 이데올로기, 정체성, 보수와 지위, 사회적 상호관계 등 7개 범주가 도출되었

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질문은 인터뷰와 보도 기사를 중심으로 황석희 번역가의

바깥텍스트를 내용별로 정리하는 것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해냈다.

첫째, 인지도 높은 번역가의 기사는 개봉작 성공이라는 매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황석희라는 브랜드를 내세우며 흥행에 도움이 될 수식어를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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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치하고 내용에서도 번역 방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넣어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황 번역가 또한 본인의 가장 큰 기쁨은 영화가 성공하는 것, 번역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에게 득이 되는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

다. 이를 통해 흥행성이 짙은 상업 번역에서는 제품의 흥행에 일조하는 것이 번

역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실제 많은 GV, 영화 설명회, 영

화 ‘라이브 코멘터리’까지 참석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또한 포괄

적으로는 번역 행위의 확장 선에서 행해지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었다. 결과적

으로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번역가 스스로 영향력 있는 대중문화 전도사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았다. 지금까지 번역가와 관련된 기사들이 맹목적

인 오역 논쟁에 치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황석희 관련 곁텍스트가 번역을

통해 영화 흥행몰이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은 배급사나 언론, 번역가 모두

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 볼 수 있다. 

둘째, 황석희는 영화번역가로서 인지도를 얻게 되면서 사회 참여자로서 번

역가의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본인의 번역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번역 논쟁

에 의견을 제시하고, 각종 사회 문제 관련 통찰력 있는 글을 쓰며, 문화와 언어

관련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대학 특강을 통해 미래 번역가 지망생

들에게 진로를 설명하고,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는 영화번역의 원칙, 자막 제

작 과정, 영화번역 트렌드, 영화번역가 되는 법, 실습을 중심으로 한 강의를 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참여의 모습은 번역가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셋째, 황석희 번역가가 인지도를 얻으며 그동안 비가시적인 존재였던 번역

가의 개인사, 취미, 일상, SNS 활동 등에도 일반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는 황석희라는 인물 하나에 국한된 일이긴 하지만 번역가도 좋은 번역과

사회 참여를 통해 가시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지금까지 번역가가 유명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오역 논쟁 때문인 경

우가 많았으나 황석희는 ‘초월번역’, ‘믿고 보는 번역’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황석희 번역 스타일’과 ‘황석희 번역가’가 하나의 브랜드화 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번역계에서도 장르를 넘나들며 뮤지컬, 출판 도서, 연극 등으

로 영역을 확장하였고 영화 각색, 영화 평론 등에도 참여하여 번역가들이 지금

까지 분류되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한 영역에만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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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은 황석희를 둘러싼 곁텍스트 분석을 통해 영화번

역의 생태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다음 같은 현상을 확인했다. 

첫째, 번역가와 관객의 관계이다. 영화번역에 관해 쏟아지는 기사와 개봉작

GV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문화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번역에 대한 세상

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세계 문화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공

유되면서 관객의 언어와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이들이 기대하는 번역의 수준

또한 크게 올라가고 있다. 특히 장르별, 시리즈별로 소위 ‘덕후’들이 늘어나면

서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이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이제 관객은 수동적인 소비

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평가자가 되고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 번역은 장르와 서

사에 따른 철저한 배경 고증과 용어 선택, 장르 간 표현의 일관성 맞추기, 현지

화와 외래화 사이의 줄타기를 해야 하는 분야가 되었다. 번역가의 역할 면에서

는 하나의 서사가 소설, 영화, 게임, 만화 등 장르를 넘나드는 콘텐츠가 늘면서

하나의 장르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서사를 가진 유사 장르 콘텐츠를 번

역할 기회가 많아졌다. 이는 황석희 번역가가 몸소 보여주고 있다. 언어 면에서

는 인터넷 밈과 유행어가 늘어나면서 언어 습관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 대중

문화 번역가들은 각 장르나 신화, 서사의 고증뿐 아니라 유행어, 욕설, 신조어

등 언어 트렌드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번역을 해야 하게 되었다. 

두 번째, 제도적 측면에서 최근 영화번역계에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도 확인되었다. OTT 시장 확대로 일감이 많아지고 보수도 나아지고 있다고 하

지만 상대적으로 고품질 영상번역과 저품질 사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저품

질 시장은 인공지능, 기계번역으로 대체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영상번역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공식적으로 영상번역을 배울 수 있는 창구는

많지 않다. 황 번역가 경우도 드라마 번역만 하던 시기 영화 번역을 하고 싶어

극장을 찾아 스스로 공부하여 배웠다고 하는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즉, 제

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영상번역가로 성공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분야적 한계를 보여준다. 

세 번째, 번역가를 둘러싼 오역 논쟁 문제이다. 사회적 가시성을 가지고 있

는 황석희 번역가조차 번역가는 비가시적 존재라고 하듯이 특히 영상번역계에

서 번역가가 가시적 존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역 비판이 난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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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현실은 더욱 번역가를 비가시적 존재로 만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번역가들 쪽에서는 관객과 가까워지고 그들의 기대를 이해하며, 소통하려

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배급사, 번역가, 관객 모두가 엔드 크레딧 실

명제는 번역가에 대한 오역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번역가가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이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아직도 난무하는 오역 논쟁

과 번역가에 대한 관객들의 인신공격 등 문화를 모든 주체가 함께 극복해야 한

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네 번째, 번역가와 배급사, 영화사, 동료 번역가들과의 관계이다. 황석희 번

역가는 영화 홍보를 위해 개인적으로도 배급사가 주최하는 GV, 온라인 영화

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영화 번역 수주, 오역 수정 등 문

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료 번역가들

과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지원하며 다양한 문제에 관해 대화하고 있

다. 이는 영상번역 주체들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곁텍스트를 통해 번역가를 연구하는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출판번역, 문학번

역, 주변텍스트 등 “특정 장르와 특정 종류에 편중되어”(임진 2023: 2) 있었다. 

본 연구는 출판번역을 벗어난 영상번역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위의 연구들과 차

별되며 바깥텍스트를 다루었다는 점에서도 주변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

들과 차별된다는 의의가 있다. 영상번역 관련 곁텍스트 연구는 최근 들어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번역물’을 중심으로 곁텍스트가 추가되

거나 삭제되는 양상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영상번역가’ 관련

곁텍스트를 연구했다는 점에서도 영상번역계 선행연구들과 차별되며 번역사회

학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황석희라는 영상번역계 최고에 올라 있는 번역가 한 명

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영상번역가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련하여 “한 명의 번역가를 대상으로 집중 분석하는 경우 번역 생태계에 관한

균형 잡힌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마승혜와 김순영 2021: 39)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영상번역의 대표성을 지닌 개봉영화 번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영상

번역 작업 과정, 정체성, 관련 주체들의 상호작용 등 생태계에 관해 중요한 인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한계는 바깥텍스트의 종류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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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사에 한정되었고, 번역가의 인스타그램 콘텐츠나 관객들이 작성한 후기, 

블로그 등을 분석하지 못한 점이다. 이 부분은 번역 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이기에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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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atextual Study of Film Translator Hwang Seok-hee: 

Analyzing Translator’s Visibility in the Film Industry

Soon Mi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While film translators are crucial in bridging cultural and linguistic gaps, 

their contributions often remain underappreciated within the film industry 

and academia.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ole and visibility of 

translator Hwang Seok-hee, one of the most prominent film translators in 

Korea, focusing on paratexts surrounding him. The study analyzes 78 

online newspaper articles on the translator and his translated subtitles 

collected through Google search. By categorizing the articles by subject 

and examining paratextual elements, the study aims to reveal how the 

translator’s visibility and communication with viewers influence the 

audience’s perception of the translator’s role and the translated film’s 

overall reception. Furthermore, this research analyzes film industry’s 

institutional practices and norms, uncovering potenti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limited visibility of film translators. It also explores the dynamics 

between translators, distributors, and audiences, seeking to identify possible 

barriers that impede translators from gaining due recognition for their 

contribu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insights into the current 

state of film translation practices and the portrayal of translators in the 

film industry. 

Keywords: paratexts, epitext, sociology of translators, audio-visual translators,

translator’s vi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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